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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ㅤ본 연구는 예비노인의 자아존중감이 주관적 건강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대인관계 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예비
노년의 신체적·정신적 측면에서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을 위해 수
도권을 중심으로 사회복지기관에서 운영하는 예비노인 프로그램 참여 55세 이상∼ 64세 예비노인 270명을 대상으로 2023
년 2월 16일부터 3월 16일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SPSS WIN 25.0과 PROCESS MACRO를 활용하였
다.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해 대인관계 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노인의 자아존중감은 주관적 건강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에비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건강 인식 간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능력은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노년기에 활발하고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키워드 : 예비노인, 주관적 건강 인식,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능력, 매개효과

AbstractㅤThis study aims to provide basic data for improved the level of subjective health awareness in the 
physical and mental aspects of prospective seniors by verifying the effect of self-esteem of pre-elderly on 
subjective health awarenes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skills. For the analysi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urvey of 270 prospective seniors aged 55 and over to 64 years old, who participated in the 
prospective elderly program operated by social welfare institutions in the metropolitan area, from February 16 
to March 16, 2023, and SPSS WIN 25.0 and PROCESS MACRO were used.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as analysis method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ability was verified through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and the main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self-esteem of the pre-elderly had a positive (+) effect on subjective health 
perception. Second, interpersonal ability showed a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subjective health perception of pre-elderly.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presents basic 
data for a successful and active retirement life in the future old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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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년기의 삶이 길어지면서 인생 
후반기의 삶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사회
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어온 베이붐 세대가 예비노인으
로 편입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2022년 한국의 예비노인으로 추정되는 인구는 약 825만 
명으로 2021년도(약 817만 명)와 비교했을 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이러한 예비노인 인구의 증가
는 향후 노인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앞으로 다가
올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이들의 삶을 다각도로 살펴보
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2].

예비노인은 향(向)노인세대로, 중년기, 신중년, 50+, 
이모작세대, 고령자 등의 다양한 개념과 혼용되어 정의하
고 있다[3, 4]. 예비노인에 대한 구분 기준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지만[5], 일반적으로 50∼60대 개인 혹은 55세∼
64세를 예비노인으로 지칭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6]. 
예비노인기는 생애주기 상 은퇴 등 생활의 급변이 일어나
는 시기로 중년의 위기, 빈둥지증후군 등의 심리적인 건
강상의 문제와 함께 신체적인 건강상의 문제들이 발생하
기 쉬운 시기이다[7]. 한 보고에 따르면, 50∼60대는 신체
적인 건강 악화와 더불어 심리적인 건강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8]. 이 시기에 잘 적응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느냐 여부는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며,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이다[9, 10]. 즉, 예비노인층이 인생 후반기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에서 벗어나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
년기를 위한 지원에 있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 
사회의 핵심과제임을 주목해야 한다. 이에 건강한 노후 
도모를 위한 대처방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차원
의 논의가 요구된다[11, 12]. 

예비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위한 다양한 영향요인 중에 
건강요인은 특히 중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예비노인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과제로 ‘건강한 노후’를 
제시하고 있을 만큼 건강은 삶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
도 필수적인 요인으로 여겨진다[11]. 실제 선행연구들에
서도 신체적, 정신적 측면을 포함한 주관적 건강 인식이 
예비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15]. 따라서 노년기를 앞둔 예비노인이 행복한 노년
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16-18].

최근 객관적으로 측정된 지표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판
단과 평가가 전반적인 삶의 질을 설명하는데 더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됨에 따라[19, 20], 건강을 평가하
는 방법 또한 객관적인 건강지표를 기준으로 하는 평가보
다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건강평가에 더욱 비중
을 두고 있다[21].

예비노인기에 들어서면 신체의 여러 기관의 기능이 감
소되고 스트레스 항상성이 떨어지는 쇠약 상태를 겪게 된
다[22]. 또한, 신체 기능이 점차 약화되면서 건강 악화와 
함께 은퇴, 자녀의 독립 등의 상황에 의해 외로움, 우울
감, 소외감, 고독감 등의 부정적인 정서가 증가하며, 이로 
인한 정신장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23]. 2021년 정신
건강 실태조사[24]에 따르면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50
∼59세가 31.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60∼69
세(29.4%)가 뒤를 이어 예비노인기에 해당하는 연령층의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2021년 한국복지패널조사 결과 자신의 건
강이 좋지 않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50대의 경우 9.7%, 
60대의 경우 23.6% 등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관적 건
강 인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예비노인층은 다른 연령층보다 실제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주관적 건강 인식 또한 낮
아 이는 현재 예비노인기의 삶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노년
기로의 전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
에 예비노인층의 신체·정신적 건강에 대한 중요성에 주목
하여 이들의 주관적인 건강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구체적인 검토와 사회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주관적 건강 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성
별, 연령, 학력, 경제적 수준 등의 인구 사회학적인 요인
과 대인관계, 사회활동 참여,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등
이 보고되고 있다[25, 26]. 특히 자아존중감은 그동안 수
많은 연구에서 정신건강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그 중요성
이 강조되었으며[27], 신체적인 건강지표와도 밀접한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8].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
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와 관련하여 스스로 가치성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 또는 판단으로[29], 자아존중감이 낮
은 사람들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 문제를 더
욱 부정적·비관적으로 인식하고 반응한다[30]. 예비노인
층은 신체, 정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수용할 수 있
는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게 형성될 수 있지만, 변화에 있
어 수용하지 못한 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자기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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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력을 상실하며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중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주관적 건

강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31, 
32]. 특히, 주관적 건강 인식 중에서도 정신건강 인식을 
높이는 데 있어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3].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갖
게 되며, 이러한 긍정적인 시각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예비노인의 주관적 건
강 인식은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관적 건강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에 주목해서 살펴볼 필
요가 있다. 그러나 예비노인의 주관적 건강 인식에 미치
는 영향에 있어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체적 건강 및 정신적 건강
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자아존중감의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예비노인의 주관적 건강 인식을 높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인 대인관계 능력은 의사소통능력 등을 기반
으로 하여 원만하게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
을 의미한다[34]. 대다수의 연구에서 대인관계, 사회적 지
지와 같은 타인과의 관계요인은 주관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5-37]. 중·고령층의 사회적 연
결망은 주관적 건강상태에 직접적인 긍정 효과를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고[35], 중장년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회관계망의 만족도 또한 주관적 건강에 
영향요인으로 보고되어[36] 대인관계 능력이 주관적 건
강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대인관계 능력은 자아존중감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
나[38, 39] 대인관계 능력이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건강 
인식의 관계에 있어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매개변인으로
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정의를 바탕으로 노
년기를 준비하고 있는 55세 이상∼64세의 노인을 예비노
인으로 정의하고 예비노년기의 신체적·정신적 측면에서
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을 향상시키는 영향요인에 있어 
자아존중감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시
도하지 않았던 예비노년층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건강 
인식, 대인관계 능력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이론
적으로 기여함과 동시에 예비노인의 신체적·정신적 측면

에서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을 높임으로써 향후 노년기
에 활발하고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초자
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예비노인의 자아존중감이 주관적 건강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2> 예비노인의 자아존중감이 주관적 건강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대인관계 
능력은 매개역할을 하는가? 

<연구문제 3> 예비노인의 자아존중감이 주관적 건강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대인관계 
능력은 매개역할을 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의 목적인 예비노인의 자아존중감이 주관적 건

강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대인관계 능력의 매개효과를 검
증하기 위해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도식화하여 제시
하였다.

Fig. 1. Proposed model

상기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다.
<가설 1> 예비노인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 인식은 높아질 것이다.
<가설 2> 예비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건강 인식

의 영향 관계에서 대인관계 능력은 매개할 
것이다.

<가설 2-1> 예비노인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대
인관계 능력은 높아질 것이다.

<가설 2-2> 예비노인의 대인관계 능력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 인식은 높아질 것이다. 

2.2 자료수집 및 조사대상
본 연구는 수도권(서울, 경기) 소재의 예비노인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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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4개의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예비노인(55세 이상∼ 64세) 27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1:1 대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표집 방
법은 임의표집 방법으로 연구자를 포함하여 조사원 교육
을 받은 사회복지 전공 대학원생 4명 총 5명이 조사하였
다. 조사 기간은 2023년 2월 16일부터 3월 16일까지 약 
1개월에 걸쳐 진행되었고, 설문지는 약 93% 수거되었으
며, 수거되지 않거나 무응답 설문지 20부를 제거하고 총 
250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3 측정도구
2.3.1 종속변수: 주관적 건강 인식
주관적 건강 인식은 Kim et al.[40]의 연구에서 간이정

신진단검사지(SCL-90-R)를 재표준화한 지표를 Yoo[41]
이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문항을 활용하였
다. 간이정신진단검사지는 스스로가 지각하는 신체, 정신 
등에 이상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예비노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건강 인식을 측정하기에 적합하다고 판
단된다. 주관적 건강 인식 측정 문항은 신체건강에 대한 
인식 6문항,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16문항 총 19문항으
로 구성되었다. 모든 문항은 리커트(Likert) 4점 척도로 점
수가 높을수록 스스로가 지각하는 건강 상태가 좋음을 의
미하며, 주관적 건강 인식의 신뢰도(Chronbach Alpha)
는 .830로 나타났다.

2.3.2 독립변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29]의 자아존중감 척도

(Self-Esteem Scale;SES)를 Choi[42]의 연구에서 번역하
여 수정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측정지표는 스
스로가 가치있는 존재인지를 얼마나 인식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문항은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스로가 가
치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아존중감의 신
뢰도(Chronbach Alpha)는 .830로 나타났다.

2.3.3 매개변수: 대인관계 능력
대인관계 능력은 Schlein & Guermey[43]가 개발한 

대인관계 능력(Relationship Enhancement) 검사지를 
Lee[44]의 연구에서 수정하여 재구성한 문항을 활용하였
다. 대인관계 능력 측정지표는 타인과의 접촉과 친밀한 
관계, 갈등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총 21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분석에 앞서 구성된 측정 문항 상관계수를 살펴
본 결과, 상관계수가 .40 미만으로 신뢰도를 저해시키는 
1문항을 제거하여 20문항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모든 문
항은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스로
가 가치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아존중감
의 신뢰도(Chronbach Alpha)는 .830로 나타났다.

2.4 분석방법
예비노인의 자아존중감이 주관적 건강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대인관계 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WIN 25.0과 Hayes[45]가 고안한 PROCESS MACRO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
술통계분석을 통해 측정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파
악하고, 정규성 검증을 위해 왜도와 첨도값을 살펴보았
다. 둘째, 피어슨의 상관분석을 통해 측정변수들의 관련
성을 파악하였고, 셋째,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건강 인식
의 영향 관계와 대인관계 능력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
해 PROCESS MACRO Model Number 4 기법을 활용하
였다. 넷째, 대인관계 능력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
해 Bootstrapping을 5,000회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빈도분석
연구대상자인 예비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

보면, 먼저 성별은 남성 80명(32.0%), 여성 170명(68.0%)
으로 여성 응답자의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
령의 경우 50대(55세∼59세)의 비율 119명(47.6%), 60대
(60세∼64세)의 비율은 131명(52.4%)으로 나타났다. 학
력은 대졸 학력을 가진 응답자가 109명(43.6%)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예비노인의 학력 수
준이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월평균 소득은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의 비율이 62명(24.8%)으로 가장 많
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100만 원 미만
의 비율(5.6%),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의 비율
(18.8%)로 나타나 대상자인 예비노인의 전반적인 월평균 
소득이 보통 이상 수준임을 의미한다. 

3.2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건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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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대인관계 능력의 기술통계량(평균과 표준편차)을 살
펴보고 측정에 앞서 정규성이 가정되었는지 살펴보기 위
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분석
결과, 주관적 건강 인식의 평균값은 3.534, 표준편차는 
.633, 자아존중감의 평균값은 3.700, 표준편차는 .509, 
대인관계 능력의 평균값은 3.535, 표준편차는 .470,로 나
타났으며, 모든 변수의 왜도와 첨도는 절대값 기준치 2와 
4를 각각 초과하지 않아 정규성은 가정되었다. 

Variable Ssection n %

Gender
man 80 32.0

woman 170 68.0

Age
50s(55∼59 years old) 119 47.6
60s(60∼64 years old) 131 52.4

Grade
less than high School 80 32.0

college 109 43.6
graduate School 61 24.4

Income

less than one million won 14 5.6
 1 ∼ 2 million won 47 18.8
 2 ∼ 3 million won 62 24.8
 3 ∼ 4 million won 43 17.2
 4 ∼ 5 million won 35 14.0

more than 5 million won 49 19.6

Table 1.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3.2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건강 인

식, 대인관계 능력 간의 상관계수를 통한 관련성을 살펴
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과 같
다. 분석결과, 주관적 건강 인식은 자아존중감(r=.481, 
p<.01), 대인관계 능력(r=.405, p<.01)과 정(+)적인 상관
관계가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대인관계 능력(r=.586, 
p<.01)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모든 변수 간 
상관계수는 .405∼.586로 .80을 초과하지 않아 다중공선
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Variable Mean S.D Skew Kurt
Y 3.534 .633 .034 -.368
X 3.700 .509 -.287 -.550
M 3.535 .470 .423 .591

Y= Subjective Health Awareness, X= Self-esteem, 
M= Interpersonal Skill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3.3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능력, 주관적 건강 인식의 관계
예비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건강 인식의 영향 관계

와 대인관계 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number 4를 활용하였고,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Variable Coefficient
Y X M

Y 1 ㅤ ㅤ
X .481** 1 ㅤ
M .405** .586** 1

Y= Subjective Health Awareness, X= Self-esteem, 
M= Interpersonal Skill / *p<.05, **p<.01

Table 3.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먼저, Model 1에서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능력의 직
접적 관계를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은 대인
관계 능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eff= .542, Standard Coeff= .586, p<. 001). 이는 
95% 신뢰수준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LLCI= .449∼
ULCI= .636)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Model 1의 모형
적합도는 F= 129.996, p<.001, 설명력은 34.4%(R2= 
.344)로 나타났다. 이에 <가설 2-1>은 채택되었다.

Model 2에서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능력이 함께 투
입되어 주관적 건강 인식과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를 살펴
보면, 자아존중감은 주관적 건강 인식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oeff= .461, Standard 
Coeff= .371, p<. 001). 이는 95% 신뢰수준에서 0을 포함
하지 않아(LLCI= .295∼ULCI= .627)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대인관계 능력은 주관적 건강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oeff= .253, Standard 
Coeff= .188, p<. 001). 이는 95% 신뢰수준에서 0을 포함
하지 않아(LLCI= .073∼ULCI= .432)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Model 2의 모형적합도는 F= 42.069, p<.001, 설
명력은 25.4%(R2= .254)로 나타났다. 이에 <가설 2-2>는 
채택되었다.

Model 3에서 자아존중감은 주관적 건강 인식의 직접
적 관계를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은 주관적 
건강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eff= .598, Standard Coeff= .481, p<. 001). 이는 
95% 신뢰수준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LLCI= .462∼
ULCI= .735)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Model 2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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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도는 F= 74.496, p<.001, 설명력은 23.1%(R2= .231)
로 나타났다. 이에 <가설 1>은 채택되었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예비노인일 경
우 대인관계 능력과 건강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대인관계 능력이 높은 예비노인일 경우
에도 건강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th Coeff Standard 
Coeff

95% C.I. F / R2

LLCI∼ULCI

Model 1 X→M .542 .586*** .449∼.636 129.996
/ .344

Model 2 X→Y .461 .371*** .295∼.627 42.069
/ .254M→Y .253 .188*** .073∼.432

Model 3 X→Y .598 .481*** .462∼.735 74.496 
/ .231

Y= Subjective Health Awareness, X= Self-esteem, 
M=Interpersonal Skill / *p<.05, **p<.01, ***p<.001

Table 4. Mediated effect

3.4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앞서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건강 인식의 영향 관계에서 

대인관계 능력의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Bootstrapping을 5,000회 실시한 결과는 Table 4과 같다.

분석결과,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능력, 주관적 건강 인
식의 총효과는 Effect= .598, Boot S.E.= .069, t= 8.631 
(Boot LLCI= .462∼ULCI= .735)로 나타났으며, 이는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주관적 건강 인식에 직접효과 
Effect= .461, Boot S.E.= .084, t= 5.463(Boot LLCI= 
.295∼ULCI= .627)가 나타났으며, 이는 95% 신뢰구간에
서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건강 인식의 영향 관계에서 대인
관계의 간접효과는 Effect= .110, Boot S.E.= .050(Boot 
LLCI= .005, Boot ULCI= .201)로 나타났으며, 이는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
다. 이에 <가설 2>는 채택되었다.

Path Effect Boot 
S.E t

95% C.I.
Boot 

LLCI∼ULCI
Total Effect .598 .069 8.631*** .462∼.735
Direct Effect .461 .084 5.463*** .295∼.627

Indirect Effect .110 .050 - .005∼.201
*p<.05, **p<.01, ***p<.001

Table 5. Bootstrapping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예비노인의 자아존중감이 주관적 건강 인식
에 미치는 영향과 대인관계 능력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
로 분석함으로써 예비노인의 주관적인 건강 인식을 증진
하기 위한 지원 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존중
감은 주관적 건강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 선행연구[31-33]의 결과와 맥을 함께 하였고, 
예비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자아존중감은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혔다. 둘째, 대인관계 능력
은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건강 인식의 영향 관계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간접효과가 나타나 매개하였다. 이는 자
아존중감, 대인관계 능력, 주관적 건강 인식의 각각의 직
접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36, 38, 39]를 토대로 예측했
던 가설을 검증하였고,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건강 인식의 
영향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임을 밝혔다.

연구결과에 기초한 실천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노인 발굴을 위해 스스로가 예비노인임을 

인식시켜주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는 공익광고 및 적극적 홍보를 통해 은퇴를 앞둔 중
년층과 더불어 65세 미만의 모든 세대도 예비노인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둘째, 예비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아존중감 및 대
인관계 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노인복
지관, 경로당 등 노인만을 위한 시설을 통해 다양한 서비
스를 제공받는 노년층과 달리 예비노인들을 위한 프로그
램을 제공하는 기관은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50+센터에
서 예비노인층을 위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러
한 서비스는 대부분 디지털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
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예비노인층을 위한 
기관들을 확충해야 하며, 50+센터나 주민센터와 같이 예
비노인층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에서 예비노
인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로그램 제공 시
에도 단순한 강의식 프로그램보다는 서로 소통하고 교류
하는 과정을 통해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방법들을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즉, 예비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제도 구축과 관련 기관의 프로그램 개발 등 다각적인 측
면에서의 실천적·정책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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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셋째, 예비노인기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능력, 주관

적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에 대한 서비
스가 필요한 예비노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내야 한다. 실
제 관련 서비스들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이용 욕구가 없으
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으
로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에 비해 외부
활동에 참여도가 낮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
를 알기도 어려울뿐더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참여하기
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예비노인기의 건강관리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능력 관리에 대한 중
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인 인식을 높이는 작업이 필
요하며, 서비스 이용자 발굴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관리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예비노
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프로그램 및 관련 서비스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를 권유할 수 있어야 한다. 

상기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수도권(서울, 경
기)을 중심으로 수집한 자료로 분석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있어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전국을 중
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보다 일반화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둘째, 질적연구를 통해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예비노인들의 주관적 건강 인
식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요인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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